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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착한 의견의 어머니 관구 

 

 

출 생: 1939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슬레만 

서 원: 1961년 1월 4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사 망: 2019년 11월 5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장 례: 2019년 11월 6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예레미야 31.3) 

 

테레시아 세미는 와키요 조요수와르노와 사옘의 네번째 자녀였다. 이들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다. 

세미는 슬레만의 비기독교 집안에서자라고 교육받았다.    

1955년 5월 28일, 테레시아는 클레푸의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1955년 8월 25일에는 견진성사를 

받았다. 어렸을 때 벌써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도자가 되려는 꿈을 갖게 되었다. 

1958년 1월 16일,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테레시아는 페칼롱간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청원자가 되었고 10월 30일에 착복하면서 마리아 패트리샤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수도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모범이었다. 우리는 참을성있고 다정하고 단순하며 

성실한 사람으로서 수녀를 알고 있었다. 소임을 행함에 있어 헌신적이었다. 첫 선서 후에는 세탁과 성당을 

담당했다. 수녀는 이곳 저곳에 꽃을 두어 성당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꽃꽂이를 할 

때는 예술적인 마음을 발휘했다. 사용한 초를 새것으로 다시 만들었다.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사용할 

초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수녀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마리아 패트리샤 수녀에게 왔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수녀는 모든 이를 행복하게 해 주려는 노력으로 항상 성실했고 

친절했다. 수녀들의 경축 기념일 등, 수녀회의 특별한 경축일이면 이에 맞게 성당을 마련하는 일을 

즐겨했다. 수녀는완벽하게 마음을 다해 모든 것에 임했다. 공동체에서 주어진 소임을 행하는 단순하고 

기쁨에 찬 방식은 우리와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었다.    

수녀는 즉각적인 미소와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모든 관심과 선물에 대해 큰 

미소와 마음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수녀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소임을 해낼 수 있는지, 

행복한지를 물으며 학교에서 사도직을 행하는 젊은 수녀들과 유기서원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지는 수녀들을 테레시아 수녀와 가깝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마리아 패트리샤 수녀는 은퇴기에도 계속해서 성체조배에 참석했다. 다른 수녀들과 함께 티모르와 

필리핀의 선교지를 위한 기금마련으로 묵주를 만들곤 했다. 최근 몇 달간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래도 차분히 생활했다. 수녀는 86세된 마리아 클라라 수녀에게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청했다. 

입원도 여러번 했다. 생의 마지막 며칠 전에는 응급실에 있었다. 고통중에는 늘 “당신께서는 얼마나 

좋으신지요 오 주님”이라는 (홀란드) 노래를 갈망했다. 수녀는 자신을 동반하던 분원 책임자, 레지나 

마리아 수녀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려 애썼다.  

2019년 11월 3일 주일에 마리아 패트리샤 수녀는 병자성사를 받았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수녀의 고통을 

끝내시고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당신 나라로 불러가셨기에 수녀는 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우리 

곁을 떠났다. 작별을 고합니다, 마리아 패트리샤 수녀님. 친절과 사랑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던 수녀님의 

현존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수녀님을 사랑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